1. 차량 정보 및 운행 팩트
-차종: 2020년 10월식 소렌토 (전면 개조 업그레이드 모델)
-주행거리: 약 5년 6개월 운행, 누적 주행거리 66,000km 내외 (주행거리 극히 짧음)
-사고 이력: 5년간 단 한 번의 사고 및 이상 증상 없었습니다. (운전자 과실 없음)

2. 발생한 중대 결함 현상 (팩트)
-고속도로 장거리 운전 중, 엑셀을 밟지 않았음에도 혼자 가속되면서 RPM이 비정상적으로 급상승 후 떨어지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갑작스러운 경고등 점등과 함께 엑셀·브레이크 조작이 없음에도 RPM만 치솟으며 차량이 아주 천천히 서행하는 심각한 출력 저하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얘들 셋을 포함한 전가족을 태운 채 대형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할 뻔한 극도의 생명 위협을 겪었습니다.

3. 기아 측의 무책임한 응대에 대한 항의
-미션(변속기)은 주행거리 6만6천km 만에 쉽게 고장 나는 소모품이 아니며, 이번 증상은 운행상 문제가 아닌 초기 부품 자체의 전자적·기계적 결함이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아 서비스센터는 면밀한 원인 규명 없이 오직 '5년 보증기간 만료'라는 기계적인 답변만 되풀이하며, 약 500만 원 상당의 미션 교체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객과 가족의 안전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4. 최종 요구사항 및 향후 계획
-단순 부품 교환 유도가 아닌, 이번 결함의 명백한 원인 규명과 기아 측의 책임 있는 무상 교체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차량 내부 블랙박스 영상 및 주행 당시 동영상을 기반으로 주요 방송사 제보, 유튜브 및 인스타그램 등 SNS 공론화, 한국소비자원(소보원) 고발 및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 결함 신고를 포함한 모든 법적·사회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해결방안>>
미션이라는 부품이 쉽게 고장나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5년6개월동안 6만6천키로 탔다고 해서 미션 오일도 아닌 미션 부품 자체를 교체해야 한다는 매우 상식적이지 않다. 그 과정에서 보여준 기아의 무책임하고 협력사 등에 떠넘기는 듯한 태도 역시 문제가 많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이 모든 내용 인지하셨으면 차 가지고 가서 미션 교체 사용 및 불량여부를 확인부탁드립니다.
미션비용 5백만원이라고 하시니 그래도 저는 5년6개월을 탔으니 그에 상응하는 2백만원 지불할테니 전체 미션 다 교체 부탁드립니다

